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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와 몰디브, 정상회담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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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브라힘 솔리흐 몰디브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양국 

간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,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. 

☐ 이브라힘 솔리흐 몰디브 대통령이 인도를 공식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

을 개최했으며, 인도와 몰디브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재확인함.

 - 2018년 12월 17~19일 이브라힘 솔리흐(Ibrahim Solih) 몰디브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

라 모디(Narendra Modi)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함.

 ㅇ 이브라힘 솔리흐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해외 첫 순방지로 인도를 선택함. 한편, 지난 11월 몰디브의 

수도 말레(Male)에서 거행된 솔리흐 대통령의 취임식 자리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참석한 바 있음.

 -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몰디브가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것을 축하한다고 밝힘. 

또한, 그는 솔리흐 몰디브 대통령이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함.

 ㅇ 17일 모디 총리는 뉴델리(New Delhi)의 대통령궁에서 솔리흐 대통령을 영접한 자리에서 양국이 역

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깝고, 무역 및 사회문화 방면에서 근린우호 관계를 맺어왔다고 평가함.

☐ 모디 총리와 솔리흐 대통령은 안보·경제·산업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

하기로 선언함. 

 - 모디 총리와 솔리흐 대통령은 인도양 지역에서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, 양국이 공동 순찰 

및 항공 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함.

 ㅇ 또한, 모디 총리는 몰디브가 테러, 조직범죄, 인신매매와 같은 국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

있도록, 인도 정부가 몰디브 군경의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힘.

 - 모디 총리는 인도 정부가 몰디브 측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, 몰디브 정부가 추진 중인 

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4억 달러(약 1조 5,800억 원)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함.

 - 솔리흐 몰디브 대통령은 인도 근로자들이 더 쉽게 몰디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처하

겠다고 밝힘. 현재 몰디브는 인도 국민에 90일 간의 관광 사증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. 

 - 또한, 양국 정상은 문화, 농산업, IT 및 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에 서명하고, 

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함.

 - 그리고 양국 정상은 기후 변화가 양국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한다고 보고, 기후 변화에 관한 



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유엔 기본 협약(UNFCCC)과 파리 협정에 근거해 기후 변화를 심각하게 다룰 것을 국제 사회

에 호소해 나갈 방침임.

이브라힘 솔리흐 대통령은 전 정권의 친중 노선을 수정하고,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나

서고 있음. 

☐ 지난 9월 몰디브 대선에서 친 중국 성향의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이 패하고 이브라힘 솔리

흐 신임 대통령이 집권하자, 인도와 몰디브 양국이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음.

 - 국제관계 전문가인 마노즈 쿠마르 미슈라(Manoj Kumar Mishra)는 친중 노선을 채택했던 압

둘라 야민 전 몰디브 대통령이 지난 9월 대선에서 패한 이후, 인도와 몰디브 양국이 관계 

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함.

 ㅇ 2018년 11월 압둘라 샤히드(Abdulla Shahid) 몰디브 외무장관이 첫 순방지로 인도를 선택해 수시마 

스와라즈(Sushma Swaraj) 인도 외무장관과 회동해 양국 간 근린우호 관계를 확인한 바 있음.

 - 인도는 솔리흐 행정부가 몰디브의 코먼웰스(Commonwealth) 재가입을 시사하자 이를 지지

한다고 밝히고, 몰디브가 환인도양연합(IORA)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선언함. 

 - 또한, 인도 정부는 몰디브에서 이브라힘 솔리흐 행정부가 출범하자, 압둘라 야민 전 행정부 

시절 중단되었던 공동 해상 훈련을 몰디브 측과 함께 실시한 바 있음.

 - 한편, 이브라힘 솔리흐 몰디브 대통령은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이 중국과 체결한 자유무역

협정(FTA)이 중국 측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힘.

 ㅇ 2017년 말 몰디브와 중국이 FTA를 체결한 이후 몰디브의 대중국 수입이 늘어, 2017년 기준 몰디브 

전체 수입액의 11.9%였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018년 1월~6월 기준 18%로 크게 치솟음.

 

☐ 중국이 몰디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몰디브가 친인도 노선을 채택하

더라도 일방적으로 중국과의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옴.

 - 일각에서는 이브라힘 솔리흐 행정부가 몰디브를 놓고 중국과 인도가 전개하는 영향력 경쟁

에 휘말리지 않고, 몰디브가 양국 모두와 건설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함.

 ㅇ 뤼종이(Liu Zongyi) 상하이 국제학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인도와 서방 매체가 솔리흐 행정부의 친인도 

성향에 주목하고 있지만, 솔리흐 행정부가 반중국 성향을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함.

 - 또한, 그는 중국이 몰디브에서 신공항, 교량, 주택 건설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 건설

에 참여하고 있으므로, 몰디브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관측함.

 ㅇ 20일 닛케이(Nikkei)는 몰디브 재무장관의 발표를 인용해 몰디브의 대중국 부채 규모가 14억 달러

(약 1조 5,750억 원)에 이른다고 보도함.

 - 한편, 2018년 기준 중국의 대몰디브 투자 규모는 23억 7,000만 달러(약 2조 6,654억 원)에 달함. 

몰디브의 외국인 직접투자(FDI) 총액은 32억 2,000만 달러(약 3조 6,218억 원)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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